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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무리 잔소리해도 바뀌지 않는 아이 때문에 걱정이

라면 부모의 말투부터 점검하는 게 우선이다. 육아전문

매체‘베스트베이비’(smlounge.co.kr)는 부모의 사소한 

말투 하나가 아이를 능동적 혹은 수동적으로 바꿀 수 

있다며 아이와의 대화법을 소개했다.

▣ 능동적인 아이를 만드는 ‘제안형 말투’

“아침이야 빨리 일

어나!”,“숙제 똑바로 

해!”와 같이‘~해!’로 

끝나는 말은‘명령형’

이다. 큰 소리로 호통을 

치든, 부드러운 목소리

로 말하든 결국은 자신

의 말에 상대가 따르게 

하려는 점에서 같다. 명

령형으로 말했을 때 아

이는“네”라는 대답밖

에 할 수 없다. 엄마는 아이에게‘전달’한다고 생각하

고 말하지만, 명령형은 부모의 생각을 아이에게‘강요’

하는 것이다. 

명령형이 아니라 아이에게 권유하듯이 말투를 바꾸면 

아이의 반응은 달라진다.“빨리 먹어!”를“~해보지 않

을래?”라는 제안형으로 바꿔 말해보자. 그러면 아이는 

그 제안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된다. 그 반응이 반

론이라도 상관없다. 중요한 점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

와 소통이 이뤄진다는 것이다. 

제안형 대화의 장점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능동적

으로 정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. 엄마의 명령에 따르는 

게 아니라 일어난다는 행동을 제안받음으로써 아이가 

스스로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고 선택하는 것을 경험하

게 해주는 게 포인트. 제안형 대화를 시작한다고 아이

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습관화되면 

부모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된다. 

▣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는 섬세한 칭찬

칭찬은 아이에게 동기 부여를 해주는 정말 좋은 방법

이다.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칭찬만 해서는 안 된다. 

아이는 부모에게 칭찬을 받거나 야단을 맞음으로써 좋

은 일과 나쁜 일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. 따라서“대단

해!”,“굉장해!”를 남발하면 아이는 칭찬의 가치를 모

르게 된다.‘해내지 못한 일’도 칭찬해주어야 아이는 노

력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고 이는 성장에 커다란 플러

스 요인으로 작용한다.

칭찬은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치하하는 일방적인 행위

가 아니라, 아이를 격려하고 의욕을 높이는 소중한 커뮤

니케이션 도구다.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도 이것

을 해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칭찬해

주는 게 바람직하다. 아이는 과정을 칭찬받았을 때 성공

을 향해 분발할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.

▣ 제안할 때 효과적인 긍정형 문장

부모라면“이번에 1등 하면 새 게임팩 사줄게.”,“엄마 

말 안 들으면 아이스크림 안 사줄 거야”라는 말을 많이 

써봤을 것이다. 이런 교환 조건을 제시하면 아이는 대체

로 부모의 의도대로 움직인다. 그러나 이는 부모의 말이 

정확하게 전달되어서가 아니라 상이나 벌로 아이를 조

종하는 셈이다. 이런 방법을 지속하면 아이는 상이나 벌

이 없을 때는 행동하지 않으며 자기조절력 저하로 이어

질 우려가 있다. 

교환 조건이 부모의 입맛에 맞게 아이를 움직이려는 

미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지만, 아이의 습관을 이끌

거나 목표를 갖게 하기 위한‘~하면 ~할 수 있다.’라는 

긍정형의 조건부라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

다.‘~하지 않으면 ~ 못 해.’와 같이 금지하는 말투, 부정

적인 말투는 쓰지 않도록 노력하자. 

▣ ‘엄마의 말투’ 업그레이드 스킬 3

1. 아이가 아는 단어를 쓴다 

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전달할 때는 아이가 아

엄마의 말투가 아이를 바꾼다

는 말로 설명한다.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미지를 그려 구

체적인 예를 들면 훨씬 효과적이다. 

2. 지시할 때는 명확하게 한다

식사하다가 밥을 흘린 아이에게“똑바로 먹어!”라고 

지적한다면 엄마가 아이에게 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

게 전달되지 않을 뿐더러 아이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

몰라 주눅 들게 된다. 이럴 땐“흘리지 말고 먹자.”와 같

이 구체적으로 행동의 방향을 지시해 준다. 

3. 아이의 감정을 헤아린다

아이가 뭔가를 해내지 못했을 때 부모는 무심코 못한 

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지도하기 쉽다. 하지만 

이는 아이의 감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언행

으로 아이는“너는 안 되는 애야!”라고 느낄 확률이 높

다. 이럴 때 부모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해 보이

도록 방법을 알려주거나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해주는 

게 좋다. 

가능한 일에 주목한다는 것은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

께 같은 목표를 향해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. 아이

는 부모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

다. 아이와 같은 눈높이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낮

춰 서로의 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, 아이의 기분을 

공감하고 그것을 따스한 말로 표현하면서 서로에게 초

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.


